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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아산시염치읍송곡리~백암리간현충사진입로(지방도624, 은행나무숲길총길이2km) 
가을을즈려밟고, 겨울로향하는즈음, 월동준비에나선수목들은가을을털어내고, 수북이쏟아낸
낙엽비는곱디고운노랑카페트를연상케하며절정의자태를뽐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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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산산시시특특산산물물

온온양양문문화화원원회회원원모모집집안안내내
온양문화원 회원이 되면?

온양문화원 회원이 되는 자격 및 참여방법

첫번째 : 분기간마다 아산타이딩(소식지) 정기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 : 문화학교 및 문화유적 탐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양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에 내방하셔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회원회비: 년 회비 20,000원(지로나 계좌송금도 가능)
●납입계좌: 농협 483012-51-051421 온양문화원
●문의전화: 041)545-2222, 548-8488

※ 온양문화원은 공익을 위한 특수법인 단체이므로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 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뜻있는 기업단체 등에서 발전기금을
내고자 할 때 손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산김치

현대식 완전 냉장 처리를 하여 항상 신선하
고 위생적이므로 그 보관이 용이하고 맛 또
한 고향의 어머니께서 직접 담궈주신 잘익
은 김치를 먹는 듯한 기분을 느낄수 있다. 

사슴육골즙

농협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믿을수 있고, 특
수하게 주문 제작된 중탕기를 사용, 장시간
달여내어 사슴의 성분과 생약제의 효능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옛 맛을 그대로 살려낸
제품이다.

도고 전통 생활 옹기

약 100여년전 천주교 신자 던 조부께서
당시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도고면 금산리
에 정착하면서 전통 생활옹기를 제작하 으
며 3대째 장인정신의 맥을 계승한 이지수씨

는 앞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체험 현장의 장소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엽주

송악면 외암리에는 외암민속마을이라는 곳
이 있는데 이곳의 유명한 전통품 가운데 하
나가 바로 이 연엽주 이다. 연엽주는 민속마
을에 근 500여년의 세월동안 뿌리내린 가
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가주(家酒)이며, 찹쌀

로 빚은 누룩, 연뿌리, 연줄기, 연잎과 솔잎을 넣고 약 30일정도
발효 시킨 전통주이다. 무형문화제 제11호로 지정될 만큼 그 품
질이 우수한 술이다.

탕정포도

탕정과 염치, 두곳에서 생산되는 탕정포도는
비옥한 토양에 화학물을 쓰지 않고 재배하
는 무공해 포도이고, 당도가 타 지역에 비하
여 월등하고 포도알이 굵은 점이 특징이다. 

아산쌀

아산쌀은 서해안 간척지인 둔포, 인, 음
봉, 선장, 인주 등지에서 우수한 토질에서
재배된 청결미로 미질이 좋아 밥맛이 달다. 

지버섯

아산의 송악, 음봉, 인주, 도고, 신창 등지
에서 자란 아산 지버섯은 땅에 서려있는
기와 천연의 자연에 의해 자라났기 때문

에 그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건강식으로서
의 약효가 좋기로 널리 알려진 버섯이다. 

아산명주

그 주재료는 신장병, 요도염, 방광염에 쓰
인다는 백봉령(소나무 뿌리에 자라나는 버
섯), 가시오가피 엑기스, 홍삼, 계피, 감초,
진피 등 우리 몸에 안성맞춤인 한약재 10

가지로 정성껏 지은 우리의 전통 술이다. 

※구입문의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041)54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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